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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폴리아미드섬유용염료 

1) 산성염료 

산성염료는 염기성염료에 다음 가는 오랜 역사가 있다(1862년). 산성염료는 

원래 양모염색용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견, 피혁 등의 천연 polyamide외에도 

2차세계대전후에는 나일론용으로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이

들을 주용도로 한 산성염료도 많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산성염료에는 대단히 많은 품목이 있고 Color Index에서도 최대의 

품목수를 자랑하고 있다. 산성염료의 색과 화학구조의 관계를 보면 황, 등, 

적, 차, 감, 흑색은 대부분 Azo계 염료이고, 자, 청, 녹색은 Anthraquinone계염

료이며, 기타의 색원체를 가지는 염료는 대단히 적다. 산성염료는 그의 양모

에 대한 염색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표 11> 

 

<표 11> 산성염료의 분류 

 

 

균염형산성염료는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적고, milling형산성염료는 큰데 1예

을 보면 다음과 같다. 



       
Acid Red 1(균염형)                   Acid Red 135(milling) 

 

1940년대에 이르러 나일론이 공업화되어 산성염료가 이의 염색에도 이용

되게 되었지만, 당시의 양모용염료로서는 색상에 따라서 나일론상에서 만족

할 염색성 및 견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일론전용의 새로

운 산성염료도 개발되었다. 

그 예로서 내광성이 우수한 자색염료를 다음에 표시한다. 

 

 

 

산성염료는 나일론염색상 균염형, milling형(견뢰형)으로 분류되어 통상 산

성염료의 양모에서의 염색성과 나일론에서의 염색성분류는 상대적으로 근사

하나, 일분의 염료에서는 양모상에서 milling형임에도 불구하고 나일론상에서 

균염형으로 될 때도 있다. 

 

2) 산성매염염료 

산성매염염료는 1889년에 양모의 견뢰염색용으로 발명된 것이다. 산성염료

에 유사한 화학구조와 염색성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금속, 주로 크롬과 착



염화할 수 있는 기(-OH, -COOH, -NH2 등을 2개 이상)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염색후는 섬유상의염료가 크롬착염화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은 어둡

지만 내광, 습윤견뢰도가 산성염료에 비교하여 상당히 우수하므로 양모의 감, 

차, 흑색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화학구조적으로는 주로 아조계이지만, Triphenyl-methane계로 紫~靑색을 얻

을 수가 있다. 

 

Mordant Black 11 

     

 

 

Mordant Blue 1 

 
 

크롬염료에서도 면상색, 사염용견뢰염료와 포염용의 균염형염료가 있고 이

들의 차는 화학구조적으로 보면 Sulfon기의 개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산성매염염료는 염색도중에 중크롬산칼륨 또는 소다에 의하여 크롬착염화

된다. 양모일 때에는 양모에 대한 중크롬산이온의 흡착성이 크고 또 양모가 

환원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모상에서 3가로 되어 금속착염염료와 킬레이트

(chelate)하기 쉽기 때문에 염색후의 배수중에 남는 6가의 크롬(Cr+6) 量은 근

소하다. 한편 nylon일 때에는 소량의 중크롬산칼륨으로서는 충분히 발색되지 

않으므로 상당히 과잉의 중크롬산이온이 필요하며, 이것이 염욕에 남아 그의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3) 금속착염산성염료(합금속산성염료) 

산성매염(크롬)염료는 염색도중에 양모상에서 크롬착염을 만들기 때문에, 

특히 담염색에서는 배색이 곤란하여 염색의 재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미리 

금속착염화한 염료로 염색하는 것이 고안되어, 1952년에는 1:1 형 금속착염염

료가 시판되었다. 그러나 이 염료로서는 강산성욕에서는 염색하지 않으면 균

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의 개량이 계속되어, 1951년에 이르러 중성내지 



약산성하에서 염색할 수 있는 1 : 2 형금속착염염료가 시판되게 되었다. 

당초 1 : 2형금속착염염료에는 sulfon산기(-SO3H)와 같은 가용화기가 없고, -

SO2CH3, -SO2NH2, -SO2NHR(R=Alkyl기)와 같은 친수성기를 도입하므로서 양모

염색에서의 균염성을 가지게 하였다. 그 후 균염제의 발달로 sulfon산기를 가

지는 염료라도 균염염색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농색염용으로서는 비

용이 싼 sulfon산기를 함유한 1:2형금속착염염료가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금속착염염료는 양모상에서만이 아니라 나일론상에서도 내광견뢰도가 대

단히 우수하다는 점으로서 nylon카페트, 시트 등의 실내 및 자동차내장의 인

테리어재의 염색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1:1형) Acid Black 52:1 

 

    

(1:2형) Acid Violet 78 



다. 아세테이트, 폴리에스터섬유용염료 

1) 분산염료 

① 역사 

1921년 반합성섬유 아세테이트의 공업화에 따라 1922년에는 N-Alkyl amino 

azo 및 Aminoanthraquinone우수체의 ω-Methane-sulfon산화합물로 된 ionamine염

료가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수용성으로 알칼리에 의해 ω-Methane-sulfon산이 

분리되어 염료본체가 물에 난용의 현탁체로 되므로서 섬유에 흡수되는 것이

지만,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 분리속도가 달라지므로 염색의 현재성이 좋지 

않았다. 

 
한편 물에 난용의 유용성염료는 이미 1800년대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이것

을 분산제를 사용하여 수중에 분산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어 1923년에 Britisch 

celanese에서 SRA염료, British Dyestuffs에서 Dispersol(Azo계) 및 

Duranol(Authraquinone계)이 각각 나오게되었는데, 이것이 분산염료의 시초이

다. 

Acetate섬유의 신장에 따라 이외에도 독일 I.G. 에서 cellition 염료가 나오게 

되었다. 

Color Index에서 disperse dye라고 하는 각 칭이 공인되게 된 것은 2nd 

Edition(1956년)이며, 이때에 등록된 분산염료는 불과 93품목였으며, 그의 대

부분은 아세테이트용이었다. 

Polyester섬유를 우선 Acetate용염료가 응용되었었지만, 이들의 염료는 주로 

polyester섬유를 염색하였기에 흡진성, build up성, 내광, 승화견뢰도 등이 불충



분하였으므로 polyester섬유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분산염료 개발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그의 급성장과 더불어 염료의 품목, 생산량 모두 급격히 증가하였

다. 

1982년 발행된 Color Index 3rd Edition 추보판에 등록되어 잇는 분산염료는 

1206품목에 이르렀지만 그 중에는 중복 및 중지 등이 있고, 현재 실제로 판

매되고 있는 것은 400~500품목으로 추정된다. 

 

② 분산염료의 화학구조 

시판되고 있는 분산염료의 태반은 Azo-benzen(Naphthalene) 계와 Anthraqui 

none계이며, 이외에도 Quinoline계, 복소환Azo 등이 있다. 

우선 Azo benzene계에서는 황, 등, 적, 청, 감 등의 색상이 얻어지나 이 중

에서 황~적계의 Azo benzene계에 대하여 acetate섬유용에서 polyester섬유용에 

이르기까지의 화학구조의 변천을 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Azo-benzene계 분산염료(황~적색) 



Acetate섬유용은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적고 amino azo benzene에 비교적 친

수성의 Hydroxy ethyl기를 도입한 것이 많지만, 그 후 polyester섬유용이 중요

하게됨에 따라 Hydroxy ehtyl기를 무수산으로 ester화한 Acetoxy ethyl기가 많이 

사용되게 되었고, 또 일광, 승화 등의 견뢰도향상을 목표로 하여 CN기, 

Halogen원자 및 phenyl기 등의 소수성기도 도입하게 되었다. 

 

 

<그림 6> Azo-benzene계 염료(청~감색) 

 

Diazo성분의 각종 치환기는 염료의 견뢰도면보다는 도리어 색상에 큰 영향

을 줄 수가 있어, 특히 채색효과가 큰 -NO2를 많이 도입하므로서 자, 청 감

색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다는 것은 <그림 6>에 표시한 바와 같이 acetate용

분산염료로서도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1950년대에는 polyester섬유용 청색염

료는 주로 Anthraquinone계에 의존하는 것이 지배적이며 Azo benzene계에서는 

그다지 진보가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Disperse Blue 79의 발명으



로 이 타입의 연구개발이 크게 자극되어 1970년대에 걸쳐 수많은 청~감색의 

분산염료가 개발되었다. 이 타입의 Azo Benzene계 감색염료로서는 흡진성, 균

염성, 열욕에 있어서의 안정성, pH안정성, 일광, 승화견뢰도 등의 조화를 이

루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 주로 농색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적색 Anthraquinone계염료의 경우에는 <그림 7>에 표시한 바와 같이 acetate

섬유용의 1-Amino-4-hydroxy-anthraquinone에서 시작하여 이 위치에 각종 치환

기를 도입하므로서 polyester섬유에 대한 흡진성, 일광, 승화견뢰도의 향상이 

취하여져 왔다. 

 

<그림 7> Anthraquinone계 염료(적색) 

 

청색의 Anthraquinone계염료에 대해서도 <그림 8>에 표시한 바와 같이 1, 4, 

5, 8 - Teta amino anthraquinone에서 일부를 Hydroxy기로 바꾸어 주는 것 그리고 



다시 이의 brome화, 3 일위에의 치환기의 도입에 의해, 일광, 승화견뢰도가 

우수한 염료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림 8> Anthraquinone계 염료(청) 

 

이상과 같이 Azo benzene계 및 Anthraquinone계염료에 대해서는 acetate섬유

용에서부터 polyester 섬유용에 이르기까지 흡진성, 균염성, 일광, 승화견뢰도 

및 최근에는 정리가공후의 습윤견뢰도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염료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들의 품질의 특성중에서 예를 들면 균염성과 승

화견뢰도, 균염성과 염욕중에서의 안정성과 같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도 있어서 지금까지 이들의 諸특성의 조화를 구하여 수많은 염료가 개발

되었다. 이들은 균염성/승화견뢰도에 따라 E, SE, S(FS 또는 SF)의 3개의 타입

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Azo benzene계 및 Anthraquinone계에 대해서는 개발이 1단락되었고, 

최근에는 색조가 선명하여 분자흡광계수가 큰 복소환 Azo분산염료(Thiazol, 

Benz thiazol, Thio thiazol, Thiophen, Imidazol, pyridone 등의 복소환을 가지는 염

료)로 개발의 중점이 바꾸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커플링성분으로서 복소환을 사용하는 염료로서는 pyridone계의 염료

가 많다. 

 

 


